
2015 한국재무학회 춘계 정책심포지엄

국내 사모펀드 산업의

발전 방향

일시 : 2015년 5월 7일 (목) 14:00 ~ 17:20

장소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주최 : (사)한국재무학회, 자본시장연구원

후원 :   

             

150-87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7-8 (금융투자교육원 12층)
TEL : (02) 2003-9921	 FAX : (02) 2003-9979
E-mail : office@korfin.org	 Homepage : www.korfin.org

▶ 지하철 : 5, 9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 9호선 샛강역 1번 출구

▶ 버   스 : 대한지적공사 정류장에서 하차

    - 간선(파랑) : 153번, 162번, 261번, 262번, 461번, 503번, 753번

    - 지선(초록) : 5012번, 5623번, 6513번

    - 마을버스 : 영등포11번

교통편 안내

찾아오시는 길



    

최근 우리나라의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등 신흥국들의 

맹추격과 전 세계에 만연해 있는 경기침체의 지속 등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장을 멈춘 한계기업이 잠재적으로 늘고 있어, 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도모할 수 있는 선진 금융체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창조적인 신생 벤처기업을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확립도 시급히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효율적 자산의 운용처가 매우 아쉬운 상황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방황하고 

있는 엄청난 규모의 대기성 부동자금이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원활하게 

선순환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재무학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춘계 정책심포지엄을 마련했습니다. 학계, 실무계 및 금융정책당국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나라 금융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보려 합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바이아웃 펀드(Buyout Fund) 및 신생기업을 

지원하는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에 관심을 가지신 모든 분을 정책심포

지엄에 초대합니다. 본 정책심포지엄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시어 격려와 함께 참신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5년 5월

한 국 재 무 학 회  

회장 최  종  범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신  인  석

초대의 말씀 행사일정

시   간 내            용

13:30 ~ 14:00

14:00 ~ 14:20

참가자 등록

인사말 : 최종범 (한국재무학회 회장)

           신인석 (자본시장연구원 원장) 

축   사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격려사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

14:20 ~ 17:00 발표 및 토론

- 사회자: 전진규 교수 (동국대학교)

주제발표 및 토론

14:20 ~ 14:50 주제Ⅰ

국내 사모펀드 산업 현황 및 발전방향

- 발  표 : 박용린 연구위원 (자본시장연구원)

14:50 ~ 15:20 주제Ⅱ

미국 사모펀드 산업 현황 및 국내사모펀드 산업 발전을

위한 시사점

- 발  표 : 정삼영 교수 (서울종합과학대학원)

15:20 ~ 15:30 Coffee Break

15:30 ~ 17:00 대 토 론  

- 사회자 :	연강흠 교수 (연세대학교)

- 토론자 :	�김광일 대표 (MBK 파트너스) 

김상용 본부장 (삼성자산운용) 

박영규 교수 (성균관대학교) 

서종군 사무국장 (성장사다리펀드) 

이윤표 실장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준서 교수 (동국대학교) 

이현철 국장 (금융위원회) 

정유신 교수 (서강대학교)

17:00 ~ 17:20 토론 및 질의응답


